
 

 

(정정) 보 도 자 료 

KCGI, 대림그룹 최상위 지배회사 

㈜대림코퍼레이션 지분 6.07% 취득 (기타 2개 투자자 각각 11.32%, 

15.26% 취득) 

 

1. KCGI는 2019년 9월 2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(이하 “(재)통일과나눔”)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

션(비상장법인) 지분 343만7,348주(지분율 32.65%) 중 638,774주(지분율 6.07%)를 취득하였다. 

앞서 9월 10일 (재)통일과나눔은 2016년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 받은 위 주

식을 시장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.  KCGI 외에는 돌핀홀딩스가 11.32%, 

캘거리홀딩스가 15.26%를 인수하였다.1  

2. 대림그룹은 최상위 지배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주요 계열사인 대림산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

건설과 화학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.  2018년 말 기준 대림그룹의 총 자산 중 

56.0%를 차지하는 대림산업이 2003년 이후 기업 신용등급이 A+에서 AA-를 유지하며 안정적

인 경영을 이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.   

3. 하지만 대림그룹은 그룹 내에서 계열거래에 기반한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과 사업간 시너지

가 적은 건설업과 석유화학업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영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.  또한, 

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일가가 고발당하고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

등 지배구조 관련 이슈도 존재한다.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 이후 KCGI는 KCGI 1-11호 PEF를 설립해 2019년 10월 18일 돌핀홀딩스 지분 100%를 인수하였

고, 정정일 2019년 11월 [8]일 기준 KCGI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183만388주(지분율 17,39%)를 

보유 중이다. 



 

 

4. 이에, KCGI는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투자를 계기로 새롭게 출범하는 이해욱 회장 체제에서 

대림그룹 내에 잔존하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해 합리적인 지

배구조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른 주주들과 협력할 계획이다. 

5. 기업의 소임은 인적,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

있다.  그리고 기업은 고객의 만족을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고, 이를 재투자 또는 배당의 방

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.  즉, 기업은 본인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더 많은 투자자를 모아야 

하며,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많은 임금을 주며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

환원할 수 있다.  KCGI는 대림코퍼레이션 역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

으며, 기업적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향상된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확대, 고용창출, 서

비스 질 향상, 수익증대 및 주주환원을 순차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. 

6. 특히 KCGI는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투자 중 일부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두 번째 포

트폴리오에 편입에 따라, 한국 기업의 건강한 기업승계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

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.  

7. 끝으로, 이번 대림코퍼레이션 주식인수에 참여한 KCGI 및 다른 투자자들의 대림코퍼레이션에 

대한 투자가 적대적인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.  그간 KCGI가 

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우리는 주주로서의 개선요구들을 성의껏 받아들이려는 경영진에게

는 오히려 그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, 적법한 기업경영승계 또한 지원할 수 있다.  즉, 

KCGI는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 대한 의지에 따

라 경영진의 우호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, 합리적 기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한다는 

입장이다.  

8. 이를 위해 KCGI는 다른 투자자와 협력하여 향후 공개/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대림코퍼레이션의 

비효율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, 빠른 시일 내에 경영진과의 회동을 요청하

는 바이다. 

  



 

 

본 자료는 이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

니다.  제시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기술적 오류

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후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정확성이 떨어

질 수도 있습니다.  당사는 본 자료의 정확도, 완성도,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, 본 자

료에서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. 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

를 귀하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상의 참고자료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 또한 당사는 어떠

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손실, 손해(간접, 특별손해를 포함하되 이

에 제한되지 않습니다)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

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 본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복제, 

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. 

 


